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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상 속에서 방금 했던 말을 또 하거나 약속 시간을 

깜빡하고 헷갈리는 경험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

다. 대부분 “나이가 들면 다 그렇지”라며 웃어넘기지

만, 이러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

라 뇌가 보내는 중요한 경고 신호일 수 있다. 바로 치

매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‘경도인지장애’다.

나이가 들면 누구나 가끔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

물건을 둔 곳을 잊는 등 건망증을 경험할 수 있다. 이

러한 변화는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도 나타나며, 일

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. 반면 경도

인지장애는 기억력이나 언어 능력, 판단력 등 한 가지 

이상의 인지 기능이 정상적인 노화에서 예상되는 수

준보다 더 저하된 상태를 말한다. 치매와 달리 독립적

인 일상생활은 대체로 유지되지만, 이전보다 일을 처

리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. 

정상적인 노화와 경도인지장애는 증상만으로 구분하

기 어려우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인지기능 평

가가 필요하다.

문제는 ‘경도’라는 표현 때문에 이를 가벼운 질환으

로 오해하기 쉽다는 점이다. 이는 단지 ‘아직 치매 단

계에 도달하지 않았다’라는 의미일 뿐 결코 안심해도 

된다는 뜻이 아니다. 뇌 건강에 붉은 신호등이 켜졌음

을 알려주는 결정적 경고다.

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의 개념 차이  

많은 사람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을 같은 

개념으로 오해한다. “알츠하이머병이 치매가 아닌가? 

그렇다면 경도인지장애는 또 무엇인가?”라며 혼란을 

느끼는 경우가 많다.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‘병의 

단계’와 ‘원인 질환’을 구분해야 한다.

당뇨병에 비유하자면 이해하기 쉽다. 정상 혈당 상

태에서 ‘당뇨 전 단계’를 거쳐 ‘당뇨’로 진행하는 것처

럼, 뇌의 기능 역시 정상 노화 단계에서 ‘경도인지장

애’를 거쳐 ‘치매’ 단계로 악화한다. 즉, 경도인지장애

는 인지 기능이 저하된 상태의 ‘정도’나 ‘단계’를 나타

내는 용어다. 반면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, 뇌졸

중, 갑상선 질환 등은 이러한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하

는 ‘원인 질환’에 해당한다. 그래서 치매 상태로 진행

뇌가 보내는 

중요한 신호, 

경도인지장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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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기 전 경도인지장애 단계에서 그 원인을 조기에 파

악해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.

종합적인 인지기능검사로 진단

그렇다면 경도인지장애는 어떤 과정을 거쳐 진단

할까?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진단 절차는 종

합인지기능검사다.

마치 학생들이 종합 모의고사를 치르듯이 약 1시간 

동안 기억력, 주의력, 언어 능력, 시공간 능력 등 다방

면의 뇌 기능을 세밀하게 평가한다. 검사 항목이 많아 

다소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, 정상적인 노화 과정

인지 치료가 필요한 경도인지장애인지를 정확히 판가

름하는 핵심 검사다.

검사 결과 전체적인 인지 기능 중 특히 기억력이 눈

에 띄게 떨어진 경우를 ‘기억형 경도인지장애’라고 부

른다. 이 경우에는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일 가능

성이 크다. 따라서 PET-CT와 같은 특수 뇌 영상 검사

나 MRI 검사, 혈액 검사를 추가로 시행해 뇌세포의 손

상 정도나 뇌 속 원인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를 정확히 

확인해야 한다.

일상 속 뇌 운동이 가장 강력한 예방책 

경도인지장애의 치료는 원인에 맞는 약물 치료와 

일상 속 비약물적 치료로 나뉜다. 알츠하이머병이 원

인으로 밝혀지면 뇌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돕는 약

물이나, 최근 개발된 항체 치료제(레켐비 등)를 적용

해 뇌 속 원인 물질을 제거하고 증상 악화 속도를 늦춘

다. 항체 치료제는 2주마다 주사를 맞아야 하며 부작

용 및 비용 부담이 존재하므로 전문의와 신중한 상담

을 거쳐 결정한다. 더불어 갑상선 기능 저하나 비타민 

결핍, 우울증, 수면장애 등이 원인이라면 해당 질환을 

교정함으로써 인지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다.

약물 외에 매일 실천하는 비약물 치료는 가장 강력

한 예방책이다. 첫째, 지속적인 대뇌 활동이 필요하다. 

드라마나 책을 본 뒤 일기를 쓰거나 낱말 맞추기 퍼즐, 

컴퓨터 인지 훈련 등 뇌에 새로운 자극을 꾸준히 주어야 

한다. 둘째, 규칙적인 운동이다. 하루 15~30분씩, 주 

5일 이상 걷기나 근력 운동을 실천하면 운동 중 분비

되는 호르몬이 뇌세포를 보호하고 뇌 용적을 두껍게 

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. 셋째, 식단 관리다. 신선한 

채소와 생선, 올리브유 위주의 지중해식 식단이나 뇌 

건강에 특화된 마인드 식단(녹색채소와 견과류, 베리

류, 올리브유, 정제하지 않은 통곡물과 콩류, 생선 위

주의 식단)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유익하다.

조기 발견과 추적 관찰이 중요 

경도인지장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‘조기 

발견’과 ‘정기적인 추적 관찰’이다. 경도인지장애를 진

단받았다고 해서 모두가 치매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

지만, 매년 상당수 환자가 치매로 진행할 위험을 안고 

있다. 따라서 진단받은 후에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

병원을 찾아 인지기능검사를 다시 받고 뇌 상태 변화

를 점검해야 한다.

건강한 삶과 밝은 노후는 멀리 있지 않다. 평소와 달

리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약속을 헷갈리는 증상이 

느껴진다면 미루지 말고 신경과 전문의를 찾아 객관

적인 검사를 받아보아야 한다. 일상 속 작은 습관과 꾸

준한 검진이야말로 치매라는 긴 터널에 빠지지 않고 

건강한 백세를 누리는 가장 확실한 열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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